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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BT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약개발 산업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투자집중도가 가장 높은 신성장동력 사업이며 미래 생명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연구 분야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약 승인과정에서의 임상안정성과 독성평가의 강화로 인하여 신약 R&D비용의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로 선진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물성, 초기독성, 및 ADME/PK 스크리닝 기술과 같은 핵심 플랫폼기술을 확립하여 화합물 도출, 선별 및 집중연구를 통하여 신약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플랫폼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왔으나 대다수 중소바이오 제약사나 벤처의 신약개발 산업 현실은 막대한 초기투자 등의 장벽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2009년 신약플랫폼기술그룹을 설립하여 각종 질병 퇴치를 위한 신약개발 초기단계부터 화합물의 도출, 선별, 집중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물성, 초기독성, in vitro/in vivo 약동력학, 제브라피쉬 활용 독성평가와 같은 원스탑 통합적 약물성 스크리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신약플랫폼기술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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